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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25일                                           대통령 발언록

법의 날 수상자, 법조계 인사 오찬

법과 현실이 합치되는 것이 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법의 날을 오늘로 정하고 이렇게 모이고 포상하는 데는 중요

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 보단 함께 모시고 대화를 나누게 된 것

을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인사하면서 한분씩 뵐 때마다 제가 법률 공부할 때 

읽었던 책을 지으신 분들도 있었고 판사 생활 시작할 때 업무를 수습해주

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평소 존경하는 법조계 선배들을 

뵙게 되어 기쁩니다. 또 후배 법조인들도 함께 와계십니다. 그분들 뵈니 

나도 제법 중견법조인이고 선배 축에 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법조

인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임하게 되어 기쁩니다. 뜻을 담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생활하면서 법과 현실이 합치되지 

않는 상황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습니다. 법과 현실이 되도록 가까이 합치

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혁이란 말을 붙여서 정치를 

하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법조계 사람들에게는 법과 현실이 괴리된

다는 것이 모욕이나 수치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떳떳한 

사회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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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엔 법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이 힘 있는 사

람들 편에서 자신들을 구박하고 홀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자도 약자도 법이 내편이라고 느낄 수 있는 법과 법 운영 현실이 되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법 현실과 사회를 만들자는 제

안을 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뜻도 중요하고 법조계 선후배 모시고 

대화하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